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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글로벌 한화 피력
창립 55주년 기념사에서 30년전 초심 강조 … 분골쇄신 의지 표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창립 55주년을 맞아 글로벌 한화를 향한 비장한 각오를 피력해 주목되고 있

다.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김승연 회장은 10월8일 그룹 전략기획실을 통해 발표한 창립 55주년 기념사에서 “최

근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 모두 크나 큰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이 또한 30년 전의 초심을 

일깨워 한화가 더욱 크게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30년 전의 초심을 언급한 것은 2007년이 김승연 회장이 한화에 몸담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김승연 회장의 부친인 한화그룹 창업주 고 김종희 회장은 김승연 회장이 태어나던 해에 그룹의 모태인 한국

화약을 창업했기 때문에 한화그룹의 연륜은 김승연 회장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한다.

김승연 회장은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 마부위침(磨斧爲針)의 각오로 격랑의 파고를 헤쳐왔던 고뇌의 여정

이자 기업을 키우는 보람에 젊음을 바쳤던 인고의 세월이었지만 아쉬움도 많았던 것이 솔직한 소회”라고 30년

을 회고하면서 “오늘까지도 글로벌 기업의 숙원만은 여전히 꿈으로만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주저없이 새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전략을 과감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며 

선배들이 못 다 이룬 꿈을 또다시 후대로 미루게 된다면 한화는 역사의 현장에서 영원히 퇴보할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승연 회장은 9월에도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제 자신부터 분골쇄신해 임직원 

여러분에게 희망한 불씨가 되고 불씨가 전체 사업장으로 뜨겁게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

다”면서 “뼈를 깎고 살을 찢는 극한의 고통을 인내해서라도 글로벌 한화의 반석을 기필코 이루어나가겠다”고 

격한 표현도 불사해 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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